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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신명기 16장 13~17절 
- 제목 : “초막절을 통해 배우는 감사” 

주일예배 말씀을 토대로 삶을 나누는 구역모임 말씀나눔지

· 마음의 문을 열며 
“감사”는 흔히 ‘신앙인격의 성숙도를 알아보는 척도’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신앙생활은 신앙인격의 성숙함이 있고, 감사의 삶을 
갖고 있으면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자가진단점검표”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생활할 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감사”이다.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감사를 소유하고 있는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을 때마다 맥추절부터 추수감사절까지 
‘감사생활 153’을 해 왔던 우리 안에 감사노래의 가사가 준비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자.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우리에게 안식(쉼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명하신다. 1년에 세 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신
    절기는 무엇인가?
    * 신명기 16:16
    * 레위기 23:33~43
    * 역대하 8:13

2. 초막절을 지키라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신 절기의 규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감사는 무엇이 있는가? 
    [1]                              신명기 16:13
    [2]                              신명기 16:14

3. 초막절(추수감사절)의 정신과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범사에 감사하라!”(살전5:18)하신 말씀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당신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통해 보통의 그리스도인이 보편적인 감사를 드리는 감사 타이밍을 깨뜨려 본 적이 있는가?
    그 은혜를 나누어 보라. 

· 삶의 열매를 거두며 
안식과 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쉼표 안에서 “온전한 즐거움”을 요청하시면서(신16:15), 우리에게 발견하여 배우게 하신 것이 
있다. 맥추절(칠칠절)에도, 추수감사절(초막절)과 동일하게 감사 정신으로 나눔을 실천하게 하신다(신16:11,14). 당신은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감사하는가? 사회적 약자를 생각할 때 ‘나의 소출과 내 손의 일이 많아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감사 정신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초막절의 감사를 배울 때 주님께서 나에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게 하는 영혼이 있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감사 정신을 
어떻게 실천하겠는가?  

· 본문 읽기
13.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14.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1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16.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일 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뵈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뵈옵지 말고

· 말씀기도제목 
1. 하나님의 쉼표 안에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묵상할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정신으로 감사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2. 초막절의 감사를 묵상할 때, “함께 즐거워하라!” 하신 말씀대로 소외된 자녀와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들과 함께 즐거워
    하게 하옵소서! 
3. 송원교회가 「추수감사절」의 영적인 축제를 묵상하면서 “온전한 감사”와 감사 정신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는 “나눔 축제”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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